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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4. 7. 12.(금) 13:00

해수부-식약처, 여름철 안전한 수산물 
소비를 위한 협력 강화

  - 해수부 차관-식약처장, 여름철 수산물 안전관리 당부를 위한 합동 현장 행보
  - 수족관 물 비브리오균 검사 시연 및 식중독 예방 홍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송명달 차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7월 12일 마포농수산물시장(서울 마포구 소재)을 방문하여

여름철 수산물 식중독균 검사 시연과 안전한 수산물 소비를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장마와 무더운 날씨로 인한 식중독 발생 우려에

따라 국민이 수산물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수산물의 안전관리

현장을 지도·점검하고 수산물의 안전한 소비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송명달 차관과 오유경 처장은 시장에서 활어 등을 판매하는 매장을

방문하여 활어가 보관된 수족관 물을 직접 채수한 뒤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에서 비브리오균 등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하였다.

    * 실시간 유전자증폭장치를 사용하여 식중독균 17종(35개 유전자)을 4시간 내 

동시검사 가능

이어, 양 부처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여름철 수산물 안전관리 홍보를 펼쳤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횟감용 칼과

도마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조리기구는 깨끗하게 세척·소독해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에게 비브리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어패류

구매 후 즉시 냉장·냉동 보관하고 조리 전 수돗물에 세척하여 85℃ 이상

으로 충분히 가열하여 섭취할 것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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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처장은 “장마 기간에는 온도와 습도가 높아 식중독 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식약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대비하여 유

통 수산물 수거·검사 등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이 안전한 수산물

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명달 차관도 “앞으로도 양 부처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무더운 여름철 대표적

건강식품인 우리 수산물을 드시면서 여름을 잘 이겨내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책임자 과  장 강효주 (043-719-3203)

농수산물안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성재 (043-719-3205)

협조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책임자 과  장 반경녀 (043-719-2101)

식중독예방과 담당자 연구관 한정아 (043-719-2107)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강거영 (044-200-5940)

수산물안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수진 (044-200-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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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붙임 1  (부처합동)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방문 

□ 목 적 : 여름철 수산물 식중독 (비브리오패혈증 등) 증가에 대비 ,

어시장 상인 및 이용객 대상 수산물 안전소비 메시지 전달

□ 일 시 : ’24. 7. 12.(금 ) 11:00 ~ 12:00

□ 장 소 : 마포농수산물시장(서울특별시 마포구)

□ 참 석 : 해양수산부 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주요일정

시 간 주 요 내 용

11:00~11:30(30‘) ◦활어취급 매장 방문 및 수족관물 채수

11:30~11:40(10‘) ◦여름철 수산물 식중독 예방 및 안전소비 캠페인

11:40~11:50(10‘) ◦신속검사 차량 탑승 및 검사 참관

11:50~12:00(10‘) ◦기념촬영 및 마무리 말씀



- 2 -

붙임 2  붙임 2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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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붙임 3   안전한 여름철 수산물 즐기기


